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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UCC 글로벌 봉사단(단장: KT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실장)은 7월 19일(목) 저녁 5시 베트남 화상상봉 가족 및 봉사단을 위한 ‘한국-베트남 화합의 밤’ 행사를 뜨거운 열기와 성황 속에 마무리했다.


�행사에는 KT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과 KT노사 임원,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이미연 총영사, UCC 회원사 노사 임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찬과 함께 한국-베트남 가수들의 공연으로 진행됐으며, 연합뉴스 TV, 하노이 TV 등 국내외 언론사가 열띤 취재경쟁을 벌였다.��김해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“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은 이념과 국경을 초월해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보편적 봉사정신의 의미를 새삼 떠올리게 됐다”고 밝힌 뒤 “더불어 살아가는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”고 독려했다. ��이날은 특히 베트남 친정 방문에 선정된 한-베 다문화 다섯 가족의 한국 전통혼례가 거행돼 참석자들을 숙연케 했다. ��베트남에서 부산으로 시집 온 응우옌티누 씨는 “결혼 5년만의 첫 친정방문을 남편과 아이들은 물론 시댁 가족 모두 모시고 오게 되어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”면서 “더군다나 격식과 절차마다 각각의 의미를 갖춘 한국 전통혼례 방식으로 결혼식을 다시 올리게 되니 무척 감격스럽다”며 눈시울을 붉혔다.��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해관 위원장과 UCC 봉사단이 하노이의 랑홍위 고아원을 찾아 한국음식 배식과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. ��고아원은 전신마비 등 중증장애를 포함하여 고엽제 후유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동 120여 명뿐 아니라 베트남 참전 어르신 60여 명이 생활하는 곳으로 봉사단은 기부금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. 한편 고엽제 후유증은 유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 수 많은 고엽제 후유증 2, 3세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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